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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로 가득 찰 프랑스의 미래는 미국이 반드시 피해야 할 모습이다 

 

오늘날 왜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지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가 항상 실패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사회주의 자체가 억압이자 고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석학이 대중에게 사회주의의 결함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 알게 되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버니 샌더스 의원과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

이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으로 포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주의가 훌

륭한 제도임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갤럽 설문조사에서 민

주당 의원들의 과반 이상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더 인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수준까지 온 만큼, 대중들에게 베네수엘라나 쿠바가 사회주의로 

인해 실패한 사례를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사회민주주의가 50년간 진행되어온 프랑스는 사회주의 지지자들이 사회주의의 성공 사

례로 꼽는 국가이다. 프랑스는 한때는 초월적 정부 권한이 국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로 보여 왔다. 그러나 ‘Gilets Jaunes’ 라는 일반 시민이 거리에서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과중한 세금에 대한 시위를 시작하면서 허구임이 밝혀졌다. 그를 필두로 

한 시위대는 부유층도 아니었으며, 프랑스 정부가 추구해온 정부 제공 서비스와 복지를 

위한 높은 세금을 지지해왔던 장본인들이었다. 

 

OECD는 프랑스의 과중한 세금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해왔다. OECD의 연간 통계 분석자

료에 의하면, 2017년에 프랑스는 이미 46.2%의 과세율을 보인다. 이는 미국(27.1%)과 

OECD 평균(34.2%)을 넘어서는 동시에,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북유럽 중에서도 덴마크

(46%)와 스웨덴(42%)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사회복지에 사



용하는 세금은 프랑스 연 수입의 37%에 육박하며, 이는 OECD 평균인 26%를 한참 넘어

서는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프랑스에서 가스에 대한 세금 추가는 이미 214개의 납세 의무를 진 국민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프랑스 국민은 2018년 11월 17일부터 시위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내가 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프랑스 시위대의 시위방식이 폭력적인

지 이해가 갈 정도이다. 프랑스 국민의 분노는 프랑스의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매우 복잡한 노동법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부터, 높은 최저임금은 고용주들이 추가 인원을 고용하지 않게 만든다. 프랑스의 

패스트푸드점들이 점원들을 대부분 기계로 바꾼 것도 이러한 문제의 일환이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은 간단하다. 미국 내에서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버

디 샌더스 의원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지지하는 대중들은 자신들이 초래할 부정

적 결과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제창하는 만민평등의 이상향과 달

리, 높은 세금과 실업률 및 저성장과 경기 침체에 고통 받을 주체는 부자나 정치인들이 

아닌, 사회주의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스스로라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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